
지난 12월 15일 지역 첫 상징건축물로 지정된 백마 

화사랑이 개관했다. 기존 운영자가 40여 년 동안 모아 온 

70여 권의 방명록과 2,000여 장의 레코드·CD, 다수의 

그림 등은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이 기록물들을 백마 

화사랑 홈페이지(www.hwasarang.net)에 공개했다.

‘희망2021 나눔캠페인' 
사랑의 온도탑 운영

매년 1월 1일 개최했던 ‘행주산성 신년 해맞이 행사’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올해는 열리지 않았다. 1월 1일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동안 열릴 예정이었던 행주산성 신년 해맞이 

행사는 취소됐지만, 일반관람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했다.

2021년 ‘행주산성 신년 해맞이 행사’ 취소

코로나19 집단감염을 막기 위한 시민 홍보 방안으로 

음식점 내 마스크 착용 홍보 앞치마를 배부했다. 이는 

마스크 착용 요청에 따른 마찰을 최소화하고, 음식점 

이용객이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을 항상 인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시는 종사자용 ‘마스크 착용 홍보 

앞치마’를 제작해 식품위생업소에 배부했다.
음식점 내 마스크 착용 홍보 앞치마 배부

사진으로 보는
고양시 이모저모

정리  편집부

추운 겨울 잘 보내라~ 
시민이 참여한 트리니팅

고양시 첫 상징건축물 백마 화사랑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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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관광정보센터에서 일산호수공원으로 이어지는 일산 

문화공원의 가로수와 일산문화공원 메타세쿼이아 길의 

가로수가 알록달록 옷을 입었다. 트리니팅은 나무에 손뜨개 

털옷을 입혀 겨울을 나게 돕는 것이다.

인권 전시회가 세계인권선언 72주년을 맞아 12월 28일까지 

시청 지하 맛둥지 갤러리에서 ‘인권은 가까이, 차별은 

거리두기’를 주제로 열렸다. 이번 전시회에는 ‘2020 고양 

인권작품공모전’ 수상작 11편과 함께 세계인권선언문 

30조가 일러스트로 제작돼 전시됐다.

시는 지난 12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나눔으로 희망을 

이어주는 ‘희망2021 나눔캠페인’의 시작을 알리는 ‘사랑의 

온도탑’을 고양종합터미널 앞 광장에서 운영한다. 1%가 모일 

때마다 온도탑의 온도가 1℃씩 올라가게 된다.

세계인권선언 72주년 기념 
‘인권 전시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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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는 고양•포토뉴스  


